
 

 

 

PRESS RELEASE                                                       배포일자: 21.08.09 

제놀루션, 동물용의약품 허니가드-R액의 국내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 국내최초 동물용의약품 유전자 치료제 개발 기대  

      ▶ 미래 성장동력 RNA 기반 그린바이오 사업 진출을 위한 초석 마련   

 

<2021-08-09> 체외진단기기 전문기업 제놀루션(225220, 김기옥 대표이사)은 지난 6일 농림축산

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의약품 허니가드-R액의 국내 임상 시험계획서를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제놀루션의 허니가드-R액은 꿀벌의 낭충봉아부패병 바이러스 (SBV) 를 표적하는 dsRNA(double 

strand RNA) 유효성분으로, RNA 기반 동물용의약품이다. 제놀루션은 이번 임상승인계획서 승인을 

통해 국내 최초 동물용 의약품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낭충봉아부패병은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번지고 있는 전염병으로 꿀벌의 흑사병이라 

불리며 국내에서는 2009년 해당 질환의 확산으로 토종벌의 75% 이상 폐사했다.  

 

허니가드-R액의 임상은 시험기관인 사단법인 산업곤충연구소와 함께 토종벌을 대상으로 시험약의 

안정성과 유효성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제놀루션 관계자는 “2019년도에 임상시험계획서를 처음 제출한 후 2년 반 만에 농림축산검역본

부의 공식 승인을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당사의 허니가드-R액이 낭충봉아부패병으

로 인해 축소된 토종벌의 개체 수 증가와 국가 방역에 기여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임상시험을 성

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허니가드-R액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제놀루션의 미래 성장동력 사업인 

RNA기반 그린바이오 사업 진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라며 “RNA를 이용한 화학농약을 대체할  

친환경 농약 개발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그린바이오 기업의 면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전

했다.  

 

 


